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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

[서론]

최근 농업에서 폴리에틸렌(PE) 필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PE 필름은 토양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페비닐 수거 작업에 

어려움과 토양과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PE 필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빛과 토양 미생물 등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 

필름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파 재배지에서 최근 개발된 생분해성 필름 종류별 양파 생육과 토양 pH, EC의 

변화와 미생물 수와 필름의 분해 정도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생분해 필름으로는 팜스비오(팜한농), 흘그로 필름(세진 바이오), 본토필름 (에코한성), 서진생분해필름(서진바이오), 태성

생분해필름(태성), PE필름을 사용하였으며 대조구로는 무멀칭을 하였다. 시험 포장은 N-P-K 17:39:10 kg/10a 수준으로 시비 

후 필름을 멀칭하였다. 멀칭 일주일 후 3엽기 양파(cv. 엣지볼)를 이식하였다. 초장과 SPAD(엽록소 함량), 토양 pH와 EC은 

이식 후 격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미생물은 1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양파 재배지의 생분해필름 종류별 초장은 이식 후 조사 시기에 상관없이 PE 필름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식 후 42일과 

56일에 엽록소 함량은 생분해필름 종류와 PE필름에 상관없이 차이가 없었으나 이식 후 98일에는 무멀칭에 비해 생분해필름 

종류와 PE필름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양파 이식 후 필름별 투광률은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본토필름과 태성필름의 투광

률은 다른 생분해필름과 PE필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분해율도 생분해필름 종류별 차이가 없었고, 시험기간 동안 

0~7.2% 분해되었다. 토양 pH는 무멀칭과 생분해필름에서 PE필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토양 EC의 경우 생분해필름

과 PE필름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미생물 수는 1월 조사의 경우 생분해 필름 중 태성필름의 호기성균, 바실러스균, 방선

균, 사상균 등에서 유의적으로 적었으나, 2월 조사에서 생분해필름 종류와 PE필름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 사용

한 생분해필름은 양파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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